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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5. 6. 12.(목) 12:00

(지  면) 2025. 6. 13.(금) 조간

여름, 에어컨‧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!
-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 1.8배, 선풍기 화재 1.4배 증가
- 에어컨‧선풍기 사용 전 점검 철저, 사용 중에는 과열 주의

□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

잘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.

□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(한국갤럽, 2023)은 98%에 달하는 가운데, 

지난 5년간(2020~ 2024)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.8배, 선풍기로 

인한 화재는 약 1.4배로 늘었다.

 ○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

부리는 8월(643건)에 가장 화재가 많았다.

             < 최근 5년간(2020~2024) 에어컨․선풍기 화재 현황 >  (단위: 건)

 < 연도별 > <월 별>

 

 [출처: 국가화재정보센터, 소방청] 

 ○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(에어컨 79%, 선풍기 66%)이 

가장 많았으며,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·설치 시 부주의가 그 

뒤를 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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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 최근 5년간(2020~2024) 에어컨․선풍기 화재 원인 >  (단위: 건, %)

           

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출처: 국가화재정보센터, 소방청] 

□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.

 ○ 에어컨은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, 전력 소모가 많아 

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.

  - 특히,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

먼지를 제거하고,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.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

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
  -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릴 경우에는 

즉시 사용을 중지하고,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다.

 ○ 선풍기는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

하고, 선풍기를 끌거나 당겨 전원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.

  -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, 작동 

중에는 모터 송풍구를 막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걸쳐 놓지 않는다.

  -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하고,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.

 ○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높아

지므로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기기의 열을 식혀주고, 밀폐된 공간

에서는 자주 환기한다.

□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“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마다 냉방기 사용이 

일상화된 만큼, 올바른 냉방기 사용으로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”

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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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책임자 과  장 지만석 (044-205-4510)

예방안전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한경심 (044-205-4505)

   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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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에어컨‧선풍기 화재 예방 안전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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